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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의 예산을 바탕으로 교내환경

정화 사업, 다울반(돌봄교실) 어린이

대상의 “독서사다리 봉사”-독서지

도 및 가을 숲 체험행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학부모회 행사가 시

행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학부모회원

님들의 “희생과 봉사” 덕분에 학교 

교육환경이 알차고 따뜻해 졌습니다. 

자료제작실, 학부모회, 도서명예교사,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교육 및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실시한 실종 및 유괴 예방

에 대한방지 교육,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하였

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지도 제작 

학년별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을 실시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 이겠지요?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을 

익혀 실천해요. 

  컵스카우트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

사를 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4 ~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의 약속>
1. 스카우트의 선서와 규을을 실천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 스카우트의 복장을 철저히 갖추며 모

든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3. 선배 및 후배, 동료 대원들과의 관계에

서 늘 서로 도우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본교에서는 2014학년도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4학년, 6학년 어린

이들의 나라사랑에 대한“학년특색 

교육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는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북한 문화에 대해 알아

보는”통일전시회”,“제헌절 태극기 

달기 서명 운동”, 독도 사랑 교육 

등의 게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학년 행사뿐만 아니라 교내

게시판 및 꿈다락방 등 교내 곳곳을 

활용한 게시교육과 전시회룰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우라나라에 대해  

좀 더 잘 알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오카리나,

고학년 어린이들은 하모니카를 함께

연습해 지향제 때에 연주했습니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어린이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개인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부모님, 선후배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주 

했습니다. 일 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2년 

뒤에 또 무대에 설 수 있겠지요? 

벌써부터 2016년의 자신감 넘치는 

지향초 어린이들이 기대됩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융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영재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산출물 대회를 통해 

내가 연구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4년도

지향초에서는 수학,과학 융합 영재반

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에 힘썼습니다.  

  우리학교 합창단의 꾸준한 활동으

로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을 깨우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합창대

회 출전 및 지향예술제, 창의경영보

고호의 찬조공연으로 우리학교의 이

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본

교에는 방송반, 어린이 지자단 및 사

물놀이부 등 다양한 학생 자치 동아

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특기를 살리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 해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지향제가 열렸습니다. 전교

생이 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덕분

에 자신감과 발표력이 향상되었다

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루에 2개의 

학년이 함께 했는데요, 축제 기간에도 

차분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

니다. 놀 때와 공부할 때를 구분하고 

또, 무대위에서는 자신감 있게 자신

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지향 어린

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향제


